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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 부르며 하찮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 에너지가 변형된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이 비활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그 내부에는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가 응집되어 나타날 때에는 거칠고 검은 빛을 띠는 파동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사물이 움직이지 않고 무생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힘은 Prakṛti(쁘라끄르티)가 Puruṣa(뿌루샤)에게 작용하는 정적 에너지의 표현인 것이다.

(2) 이에 반해 지각 원리의 작용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빛나고 발현적이며, 확장성과 정묘함이라는 탁월한 성질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정적 원리의 본질은 정묘한 것을 형상과 경계 안에 가두어 감각적 지각의 영역과 인간의 사유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이처럼 쁘라끄르티의 정적 영향 아래에서 관념적인 것은 최초의 물질 상태인 에테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에테르의 본성은 절대적 관념에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데 있다. 변화의 원리와 지각의 원리는 본래 스스로를 표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적절한 대상이 없으면 제한된 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다시 말해, 유한한 매개가 없다면 그들의 표현은 외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3) 지각과 변동의 원리는 정적 원리에 의해 형상의 한계 안에 묶이면서 물질적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두 원리는 본질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정적 원리는 단지 몇몇 유한한 개체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개별적 존재들을 현현시킨다. 정묘한 것을 유한한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적 원리의 특성이야말로 모든 행위와 사물의 현현(顯現)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유한한 표현들은 바로 이러한 정적 원리의 제한적 작용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름과 형상, 그리고 다양한 상징들은 모두 ‘행위하는 나(doer “I”)’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4) 대상들 사이의 차이는 정적 원리가 각각을 얼마나 강하게 구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감각기관인 인드리야(indriyas)와 그것을 통제하는 마음은 형상의 제약 속에 놓인 이러한 대상들의 총체를 ‘표현된 우주’로 인식한다. 만약 정적인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창조에 대한 자각 또한 있을 수 없다. 한정과 구속이 없다면 창조의 표현 자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적이고 비활성적인 제약이 없다면 어떤 것도 지각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인식될 수 없다.

(5) 귀금속인 금을 예로 들어보자. 누군가 “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특정한 장신구가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금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금이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금목걸이, 금팔찌, 금관과 같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비로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금장신구를 착용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금세공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금세공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신구의 형태가 아니라, 그 모든 형상 속에 담겨 있는 ‘금’ 그 자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적 원리의 작용에 의해, 유일한 실재인 Parama Puruṣa(빠라마 뿌루샤)로부터 무수한 이름과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유한한 이름과 형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만, 진정한 영적 수행자들에게 그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수행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그 모든 현상의 근원이 되는 본질적 실재뿐이며, 유한한 형상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사유와 명상은 오직 Parama Puruṣa(빠라마 뿌루샤)를 향한다. 수행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오직 Parama Puruṣa, 곧 유일한 존재이다. 이는 마치 금세공인이 목걸이, 팔찌, 금관과 같은 다양한 장신구의 형태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모든 형상 속에 존재하는 금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같다. 

(6) 그렇다면 이러한 정적인 비활성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름과 형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금세공인이 망치질과 제련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장신구의 형상 속에서 순수한 금을 가려내듯이, 진정한 영적 수행자 또한 변동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각력 있는 헌신을 통해 현현된 세계의 이름과 형상이 만들어낸 속박을 넘어가야 한다. 수행자는 사다나(Sādhanā, 영적 수행)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끊임없는 직관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그는 정적인 비활성의 지배, 곧 다섯 원소로 이루어진 우주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표면적 원인을 초월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잠재되어 있던 의식은 완전히 개화하며, 삶과 세계는 찬란한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 

(7) Yadátamastanna divá naratrirna sanna cá saincchiva eva kevalah
Tadakśaraḿ tat saviturvareńyaḿ prajiṋáca tasmát prasrtá puráńii.

(8) 마음속의 어둠이 걷히는 순간, 지식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이 찬란하게 드러난다. 그때 온 우주는 단절이나 분리 없이 하나의 무한하고 광대한 존재로 인식된다. 낮과 밤, 현실과 환상의 구분은 사라지고, 수많은 다양성은 하나의 통일성 속에 융합된다. 모든 유한한 표현은 마침내 궁극적이고 무한한 존재(Macrocosmic Entity) 안에서 하나가 된다.

(9) 어둠의 장막 너머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의식적 실재를 Akśara Puruśa(악사라 뿌루샤, 불변의 실체)라 한다. 그분은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유일한 존재이며, 보편적인 아버지이시다. 또한 그분의 무한한 인식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이 어둠의 장막 너머에 존재하는 궁극의 의식적 실재를 Akṣara Puruṣa(악사라 뿌루샤(), 곧 ‘불변의 실체’라 부른다. 그분은 모든 존재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유일한 실재이며, 만물의 보편적 아버지이시다. 또한 모든 것은 그분의 무한한 인식 속에서 비롯된다.

(10) 편재하는 궁극적 실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드리워진 정적(靜的) 어둠을 제거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정적 상태의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은 각각의 대상을 서로 다른 독립적 실체로 인식하며, 그 결과 수많은 유한한 대상들을 숭배하게 된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성실성과 강력한 영적 수행을 통해 지고한 존재에 대한 참된 사랑이 깨어나면, 비활성의 속박은 점차 약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다.
반대로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한된 대상에 브라마(Brahma)의 성질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활성적인 물질성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들은 혈연, 카스트, 공동체, 국가와 같은 한정된 정체성의 울타리를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고상하고 이상적인 연설을 늘어놓을지라도, 실제로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적 능력과 육체적 에너지를 서로 해를 끼치는 싸움, 비방, 질투에 쏟아부어 온 우주의 분위기를 오염시킨다.

(11) 일부 지식인들은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런 이들이 인류의 연대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대다수의 종교는 신도들에게 이성적 판단보다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논쟁하지 마라”라고 선언한다.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곧 신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 과거의 교활한 지식인들은 순진한 신도들의 마음에 맹목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요했다. 그들은 이성이 있든 없든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이끌 길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12) 대부분의 경우 종교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힘을 빼앗았다. 이로 인해 종교적 장사치들의 착취가 용이해졌다. 대중의 힘과 활력이 발휘되지 못하면, 착취자들은 경제를 비롯한 여러 생활 분야에서 오랫동안 비교적 쉽게 그들을 착취할 수 있다. 인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 다양한 착취자들이 종교의 후원자이자 전도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13) Dharma(다르마)는 종교와 전혀 다르다. Dharma는 인간의 진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무자비하게 깨뜨리면서 진보하도록 가르친다. Dharma의 고유한 특성은 섬세한 분석력, 강력한 이념적 힘, 그리고 용기의 빛나는 위용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Dharma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가진 모든 힘과 조직을 동원해 그것에 맞선다. 그들은 스스로를 종교 수호자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이 클수록 그들의 이익은 커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희생과 열렬한 수행을 통해 궁극의 실재와의 합일을 실현하려는 집단적 마음을 형성하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람들을 계속 착취하기는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

(14) 실로 브라흐마바다(Brahmavāda, 직관과학)와 다르마(dharma)에 대한 무지는 인류에게 막대한 해를 끼쳐 왔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오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조악한 세계와 정묘한 세계, 그리고 인과적 세계의 근원적 실체로서 모든 곳에 편재하고 만물에 스며있는 브라흐마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향유하는 자와 향유의 대상, 그리고 향유 행위 자체의 중심에 브라흐마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지고한 의식을 언제나 마음의 전면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인간의 삶은 견고한 토대 위에서 새롭게 재건되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은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 “그의 신”, “그녀의 신”, 힌두의 하리(Hari)와 무슬림의 알라(Allah)처럼 차별을 만들어 내는 모든 감정은 버리고, 오직 그 지고한 실재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영원불멸의 지고한 존재는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며, 모든 실체가 도달하는 궁극의 정점이다. 누군가 그분을 하리라고 부르든, 또 다른 누군가 알라라고 부르든 우리는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15) 무한의식에 대한 관념(Cosmic Ideation)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Parama Puruṣa(빠라마 뿌루샤)와 그 창조물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도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 반면, 절대적 실재(Absolute Entity)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하리(Hari)가 알라(Allah)보다 위대한지, 혹은 알라가 하리보다 위대한지를 두고 사소한 논쟁을 벌이며 그 무한한 존재를 제한된 틀 안에 가두려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특정한 성지(聖地)에만 그분이 머무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어 올리며 “신은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고한 존재가 사원이나 모스크, 교회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믿는다. 그러나 과연 그 무한한 존재를 제한된 장소나 제한된 관념 속에 가둘 수 있겠는가? 사원과 모스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의 대륙이나 태양계, 심지어 우주 전체조차도 그분을 가둘 수는 없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적 원리(static principle)의 영향으로 인해 유한한 대상에 브라마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한다. 또한 수많은 생을 거치며 축적된 saṁskāra(삼스카라)의 영향으로 미신적 신념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16) Naenamúrdhvaḿ na tiryaiṋca na madhye parijagrabhat
Na tasya pratimá asti yasya náma mahadyashah.

(17) 모든 곳에 편재하는 브라마가 하늘 위에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분은 위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 존재의 부분적이고 공간적인 표현일 뿐, 그분의 완전한 현현은 아니다. 만약 그분에게 어떤 형상이나 모형(pratimā)이 있다면, 그분은 특정한 공간 안에 갖힌 한정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브라마는 어떠한 형상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Pratimā(프라티마)의 어원적 의미는 ‘원래의 것을 축소하여 나타낸 모형’이다. 어떤 대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것을 축소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는 매우 크고, 태평양도 광대하며, 태양계 또한 거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나 도표와 같은 축소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8) “나는 흙으로 만든 형상 속에서 의식을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단순한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감정적 표현에 불과할 뿐, 논리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지고 의식(Supreme Consciousness)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그분을 어떤 제한된 대상이나 공간 안에 가둘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상을 만들어 그 안에 신성을 불러들인다고 하거나, 신을 특정한 형상 속에 모신다고 하거나, 다시 그 신성을 거두어들인다고 하는 등의 모든 언사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지고 존재를 숭배하는 데 있어 어떤 날은 길하고 어떤 날은 불길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

(19) 그분의 편재하는 무한 존재(Macrocosmic stance)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Brahma Sādhana(브라마 사다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단지 지고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dharńá(다르나, 신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신상 앞에 앉아있는 행위)를 한 후 자신들의 신이 눈앞에 나타나 축복을 내렸다거나 병을 고칠 약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오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았다고 믿는 신과 여신의 모습은 깊은 정신집중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체가 만들어 낸 심상(心像)이며, 이른바 신성한 계시나 메시지 또한 자신의 원인심(causal mind, 인과적 마음)이 지닌 광대한 인식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받은 것으로 여기는 메시지는 외부의 어떤 초월적 존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인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전지성(全知性)의 표현이다. 원인심에 잠재되어 있던 지식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이미 마노마야 코샤(manomaya kośa)가 받아들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즉,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앎이 의식의 영역으로 스며들어 나타난 결과인 셈이다.

(20)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려면, 두 대상 사이에 공통된 성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석회의 흰색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싶다면 요거트를 보여 줄 수 있다. 둘 다 흰색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탕수수로 만든 비정제당의 맛을 설명할 때는 대추야자로 만든 비정제당을 예로 들 수 있다. 둘 다 단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의 성질을 철 덩어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물과 쇠는 서로 전혀 다른 범주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21) 마찬가지로 브라마의 본질을 설명하려 한다면, 브라마와 유사한 어떤 존재를 통해 비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과 같은 또 다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무한한 존재이며, 궁극적 행복의 화신이며, 존재와 지식 그 자체의 구현이다. 따라서 브라마를 비유하려면 무한성과 지극한 행복을 지닌 유한한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유한한 대상도 그분의 형상이나 모형이 될 수 없다. 리쉬(ṛṣ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레도 경계도 없으며, 그 영광과 위대함이 끝이 없는 지고한 존재는 결코 그 자신을 대신할 어떠한 형상이나 모형도 가질 수 없다.”

(22) Na saḿdrshe tist́hati rupamasya na cakśuśá pashyati kashcanaenam
Hrdáhrdisthaḿ manasá ya enamevaḿ viduramrtáste bhavanti.

(23) 우주 어디에서도 그분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한된 시각 능력으로는 그분의 무한한 본질 전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Parama Puruṣa(빠라마 뿌루샤)가 특정한 성지(聖地)에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분이 우주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분은 특정한 공간적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존재도 아니다. 인간의 육안은 공간적 형태를 지닌 것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 그 너머의 실재는 볼 수 없다. 파라마 푸루샤의 현현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은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초월해 있다.

(24)그렇다면 이러한 지고한 존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존재의식, 즉 ‘나’라는 의식(buddhitattva)의 거울을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존재의식이 어둠의 층에 덮여 있는 한, 그것은 무한의식을 반영할 수 없다. 티가 묻은 거울에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듯이, 결함 있는 정신 층에는 무한의식의 반영이 드러날 수 없다. 내면에 펼쳐진 광대한 의식의 하늘 속에서 그분의 현현을 체험하려면, 사다나(sādhana)의 수행을 통해 마음의 거울을 완전히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내면의 광활한 하늘에서 그분의 현현을 보려면 사다나(sādhana)의 수행을 통해 정신 층을 완전히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정신적 정화의 과정 중에야 비로소 지고 존재가 자신의 내면(buddhitattva)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음 가장 깊은 곳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그분은 오직 관념(ideation)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분을 사원이나 모스크, 교회나 회당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분은 외부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대 내면의 성소(聖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5) Sādhanā(사다나)는 자아 정화(ātmá shuddhi)와 마음의 정화(citta shuddhi)를 목표로 하는 수행이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속이고 뇌물을 받다가 저녁에 갠지스강에 몸을 담근다고 해서 진정한 다르마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암거래나 불량품 판매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은 뒤, 그 일부로 교회나 사원, 모스크, 순례자 숙소를 짓는다고 해서 진정한 다르마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로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다.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친 삼스카라(saṁskāra)의 짐을 스스로 쌓게 된다. 그리고 그 짐은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의 거울을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면, Parama Puruṣa(빠라마 뿌루샤)는 찬란한 광휘와 함께 그대의 내면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대 존재 전체를 헤아릴 수 없는 환희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26) 한 존재가 해탈했다고 해서 다른 존재들까지 함께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연꽃 한 송이가 열 개의 거울로 둘러싸인 원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연꽃의 모습은 가장 깨끗한 거울에 가장 선명하게 비친다. 그리고 그 선명한 반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연꽃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거울들을 바라본다면 흐릿하거나 왜곡된 모습만 보게 될 뿐, 연꽃의 본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상이 비치는 책임이 연꽃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연꽃이 아니라 거울에 있다. 

(27) 직관은 개체의식의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이 완전히 깨끗해서 무한한 존재를 온전히 비출 수 있게 되면 해탈에 이른다. 그러나 다른 거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무한한 존재에게 돌릴 수는 없다. 문제는 개체의식 자신에게 있다. 스스로 마음속 어둠의 층을 제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관은 들어오는 지각(incoming perception)의 반영이자 심적 동화(psychic assimilation)의 반영이다. 그러나 직관이 깨어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떠한 지각도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한 존재를 물질(matter)이라고 부른다. 물질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한의식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28) 반영하는 마음(reflecting mind, 개체 마음)은 흔히 자신의 은밀한 행동이나 숨겨진 생각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체 마음(unit mind)에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형성되는 순간, 그것은 즉시 무한의 마음(Cosmic Mind)에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무엇도 그분께 숨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면, 지고 존재(Supreme Entity)는 그 사실을 즉시 알게 된다. 경찰에 체포된 뒤 그가 범행을 부인한다 해도,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지고 존재 또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 부패한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방면했다면, 그 사실 또한 당사자가 알고 있으므로 Parama Puruśa(빠라마 뿌루샤)도 알게 된다. 훗날 그 경찰관에게 아들의 죽음과 같은 큰 불행이 닥쳤다고 하자. 그는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불행이 닥친 것인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그의 하소연은 곧바로 지고 존재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지고 존재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내가 그 뇌물을 받았던가?”
지고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자비로운 존재(Benevolent One)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직관적 사다나(intuitional sādhana)를 수행하여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29) Sādhana(사다나)의 첫 단계는 야마(Yama)와 니야마(Niyama), 즉 엄격한 도덕 규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삶의 기초이며, 정체성(staticity)에서 비롯된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수행자는 야마와 니야마의 열 가지 원칙을 완성해 감으로써 정체성의 둔함과 무기력에 맞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영적 활력을 얻게 된다. 그들의 삶은 용감하고도 끈질긴 투쟁의 연속이다. 그들은 Avidyāmāyā(아비디야마야)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장애물과 맞서 싸운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그들을 Brahma(브라마)에 이르는 길, 곧 그들의 지고한 목표이자 최종적인 성취 대상이며, 삶의 북극성과도 같은 유일한 이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의 노력이 지향하는 바는 단순한 개혁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 삶에 해가 되고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결함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영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한다. 진보의 길 곳곳에 놓인 가시들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30) 사회·지성·경제 분야의 개혁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나면 지쳐 버린다. 그 결과 활동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다카(sādhaka, 수행자)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투쟁 그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야마(Yama)와 니야마(Niyama)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온갖 결함과 왜곡에 맞서 끊임없이 싸운다. 수행자는 모두 영적 전사들이다. 그들의 양식은 지식이고, 그들의 음료는 행동이며, 그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금은 헌신이다.

(31) 소금이 없는 음식이 맛을 잃듯이, 헌신(devotion)이 없는 지식과 행동 또한 의미를 잃게 된다. 헌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지만,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행동이 없으면 무기력하고 정체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지고의 경지(Supreme Stance)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헌신뿐이다. 지식과 행동만으로는 지고 존재(Supreme Entity)에 도달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식과 행동의 진정한 가치는 헌신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데 있다.

(32) 예를 들어, 라메쉬(Ramesh)라는 사람이 먼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이것이 그에 대한 그대의 지식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길고도 힘든 기차 여행을 떠난다. 이것이 그대의 행동이다. 마침내 그의 집에 도착한 후 문을 두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그는 나와서 그대를 맞이하고 집 안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헌신(devotion)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식과 행동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오직 헌신의 힘으로 그분을 부른다면, 그분께 도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헌신만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신에 지식과 행동을 더해 함께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33)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지식만으로는 인간을 삶의 궁극적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 안에 감미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감미로움이 없는 삶은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마치 벼락을 맞아 속이 텅 비어 버린 나무와도 같다. 그렇다고 행동만으로 인간 삶의 최고 성취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것에 집착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본래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가 눈앞에서 점차 흐려지게 된다. 반면 지식과 행동, 그리고 헌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수행자들은 마침내 지고 존재(Supreme Entity)를 깨닫게 된다. 또한 상대적 세계에서 차별적 관점을 없애고, 통합적 시각으로 지고 존재를 바라보고자 하는 수행자들 역시 지식과 행동, 그리고 헌신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이다. 마음이 달콤한 헌신의 정서로 가득 찬 수행자들은 지식이나 행동의 길만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미신적 관습의 사슬을 훨씬 더 쉽게 끊어 낼 수 있다.

(34) 흔히 지식의 가치를 장황하게 설파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운동가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카스트주의, 지방제일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편협한 감정을 거리낌 없이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뇌물 수수, 거짓말, 문란한 생활,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악습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소위 학자(pandit)로 불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류를 서로 차별하도록 부추기고, 역사의 페이지를 피로 물들인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회로부터 학자나 사회운동가로 존경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자에게는 이러한 편협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깊은 헌신의 정서 속에서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본다면, 그에게 “당신은 힌두교도입니까, 무슬림입니까, 브라만입니까, 아니면 불가촉천민입니까?”라고 묻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끄는 힘은 바로 그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헌신의 감정 속에 숨어 있다.

(35) Bhaktirbhagavato sevá bhaktih premasvarupińii;
Bhaktiránandarúpá ca bhaktih bhaktasya jiivanam.

[헌신이란 지고 존재를 향한 봉사의 마음이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며, 지복이 형상화된 모습이다. 그리고 헌신은 수행자의 생명 그 자체이다.]

(36) Dve akśare Brahmapare tvanante vidyávidye nihite yatra gúd́he;

Kśaraḿ tvavidyá hyamrtaḿ tu vidyá vidyávidye iishate yastu soʼnyah.

(37) 헌신의 길이 궁극적으로 이르는 대상은 지고 존재(Supreme Entity)이며, 그분은 무한하다. 어떤 관점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분석하려 하더라도, 그분은 끝이 없는 존재이다. Prakrti(쁘라끄르티)의 두 측면인 Vidyā(비댜)와 Avidyā(아비댜)는 모두 그분 안에 잠재된 상태로 존재한다. 무한 존재(Macrocosmic Entity) 안에서 정적 원리(static principle)가 우세해지면 아비댜가 나타난다. 아비댜는 자신의 아바라니 샥티(āvaraṇī śakti, 가리는 힘)와 빅셰피 샥티(vikṣepī śakti, 투사하고 분산시키는 힘)를 통해 우주의 창조 과정에 작용한다.
따라서 아비댜는 크샤라 샥티(kṣara śakti, 소멸·변화하는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mutation)와 퇴화(degeneration)로 이끌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시우주적 존재 안에서 지각(sentient principle) 원리가 우세해지면 비댜의 힘이 나타난다. 비댜는 삼빗 샥티(samvit śakti), 곧 의식을 일깨우는 힘을 통해 개체 의식이 불멸에 이르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비댜 샥티(Vidyā Śakti)는 상승의 힘이다.

(38) 비댜 샥티(Vidyā Śakti)와 아비댜 샥티(Avidyā Śakti)를 주재하는 최고 통제자는 Puruṣottama(뿌루쇼따마)이다. Puruṣottama(뿌루쇼따마)는 최고의 의식(Supreme Cognition)이며, 비댜와 아비댜를 초월해 계신다. 또한 초월적 세계를 관장하는 파라(parā)와 현상세계를 관장하는 아파라(aparā)를 초월해 있으며, 지식(jñāna)과 무지(ajñāna)마저도 초월해 계신다. 수행자가 뿌루쇼따마의 경지, 곧 사구나 브라마(Saguṇa Brahma)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비댜 샥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속성 없는 경지인 니르구나(Nirguṇa)에 도달하기 위해서조차 비댜 샥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행자가 사구나의 경지에 도달한 뒤에도 비댜와 아비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니르구나의 경지에 이르면 비댜와 아비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39) Namaste Paramaḿ Brahma namaste Paramátmane
Nirguńáya namastubhyaḿ sadrúpáya namo namah.

[지고 존재께 경배를 드립니다. 지고의 인지자께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속성을 초월한 존재께 경배를 드립니다. 지고한 존재께 경배를 드립니다.]

(40) 개체 존재들(microcosms)은 자신이 행한 본래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거두게 된다.
이것은 지고 존재(Supreme Entity)가 정해 놓은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에게 직접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단지 모든 행동 속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의 씨앗이 담겨 있도록 정해 놓으셨을 뿐이다. 또한 그분은 충분히 발달한 개체 존재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셨다. 즉, 행동할 것인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악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

(41) 개체 존재들은 pratisaiṋcara(프라티샹차라)를 따라 발전해 갈수록 더욱 고도로 발달하게 되며, 그에 따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점차 더 많이 부여받게 된다. 물론 그 자유는 지고한 권위자(Supreme Authority)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주어진다. 반작용(reactive momenta),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의 정도는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얼마나 오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지고 존재(Supreme Entity)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최초의 행위(original deeds)를 수행할 때에는 각자에게 원하는 대로 행동할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의 씨앗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 스스로 겪어야 한다. 이러한 씨앗, 곧 반작용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습관적이고 반복된 행위들인 ‘saḿskáramúlaka’를 통해 나타나는데, saḿskáramúlaka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

(42) 사람은 아직 결실을 맺지 않은 saḿskára(삼스카라)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신체적 구조와 환경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무한의식의 마음(Cosmic Mind)은 육체를 떠난 영혼을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saḿskára(삼스카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마저 좋지 않은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걱정 없는 삶을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어떤 상황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 정신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항상 지고 존재(Supreme Entity)에 고정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그 절대적 실재(Absolute Entity)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43)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미 낡고 지나가 버린 것들에 집착하며 연민의 눈물로 삶을 채운다면, 삶의 전진하는 리듬을 잃게 되고 결국 점차 정체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비겁함이라는 어둠이 자신의 존재를 잠식하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44) 온갖 거대한 장애물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며, 삶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개체 존재의 여정 ― 그것이 참된 dharma(다르마)이다.
인간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한의식의 영감(Cosmic inspiration)이 필요하다. 두려움으로 위협하거나 상황적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인간의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45) 재정적 지원이나 권력자의 후원에 의존하여 사명 활동이나 포교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 또는 논리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경전의 권위에만 의존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코 인류를 진정한 진보의 길로 이끌 수 없다.

(46) 물리적 강압이나 막대한 자금의 투입을 통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종교로 진정으로 개종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이른바 ‘새로운 신자’가 된 사람들은 분명 자신이 원래 믿던 종교를 떠날 수는 있다. 그러나 종교적 영감이나 영적 탐구심에 의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교가 지닌 본질적 가치와 고귀한 정신을 온전히 내면화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을 받아들인 종교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47) 인간의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영적 영감을 일깨우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 안에 영성에 대한 갈망과 sádhaná(사다나, 영적 수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람들은 다르마(dharma)가 삶의 본질이며, 생명의 숨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48) 영적 수행의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 Jiivátma(지바트마́), 즉 개체 영혼은 오대원소(五大元素)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차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49) Naeva strii na pamáneśa na caeváyaḿ napuḿsakh
Yadyacchariiramádatte tena tena sa rakśate.
“Jiivátma(지바트마́), 즉 개체 영혼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며, 그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다.”
“Jiivátmá is neither a male nor a female, nor a hermaphrodite.”

(50) 잠재되어 있는 saḿskára(삼스카라)를 적절히 발현하기 위해, 사람은 남성의 몸이나 여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며, 때로는 양성의 특성을 지닌 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높고 낮음도, 우열도, 귀함과 천함의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의 성별이 어떠하든, Jiivátma(지바트마́), 즉 개체 영혼은 자신이 결부되어 있는 마음의 활동을 관조하는 증인일 뿐이다. 영혼은 오대원소로 이루어진 육체의 성별적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육체를 떠난 영혼 안에 아직 표현되지 않은 심리적 반작용들, 즉 saḿskáras는 무한의식의 마음(Cosmic Mind)이 인도하는 대로 적절한 신체 구조와 적절한 시간, 그리고 적절한 장소와 결합된다. 그리하여 아직 결실을 맺지 않은 saḿskáras가 가장 원활하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51) 삼스카라의 성질에 따라, 끌어당기는 경향인 삼요자니 샥티(saḿyojanii shakti)가 우세한 경우도 있고, 끌려가는 경향인 비바자니 샥티(vibhájanii shakti)가 우세한 경우도 있다.
삼요자니 샥티의 본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있으며, 비바자니 샥티의 본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 잠재된 삼스카라 속에서 삼요자니 샥티가 우세할 경우, 육체를 떠난 영혼은 그 경향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얻게 된다. 반대로 비바자니 샥티가 우세할 경우에는 남성의 몸을 얻게 된다. 한편 두 힘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양성적 특성을 지닌 몸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삼요자니 샥티와 비바자니 샥티가 완전히 동일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이 다소 우세한 경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에도 남성적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성적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52) 미발달한 생물에서는 삼요자니(shamyojanii) 힘과 비바자니(vibhajanii)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성생식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생물은 내부적인 갈등보다는 외부 환경과의 투쟁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발달한 생물은 이러한 방식으로 증식할 수 없다. 따라서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삼요자니 힘과 비바자니 힘으로 서로를 도와야 한다. 그 결과 모든 고등 생물에게는 암수의 구별, 즉 성적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가 없다면 각 종은 자신의 종족을 유지하고 번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적 차이는 각 생명체가 지닌 삼스카라(saḿskára)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차이는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53)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거나, 혹은 무엇인가에 끌리는 성향은 그 사람의 정신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신체 구조에 있는 분비선에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속의 삼요자니(shamyojanii) 힘이나 비바자니(vibhajanii) 힘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마음이 이성(異性)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경우에도, 마음속에 본래 존재하던 삼요자니 힘이나 비바자니 힘은 어느 정도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이 두 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큰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신체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은 남성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물질적 대상을 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삼요자니 힘과 비바자니 힘이 확장되고 발현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54) 따라서 남성, 여성, 또는 양성적 특성을 결정하는 성(性)의 특징은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 사이에 성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바트만(jiivátman, 개체 영혼)의 차원에서는 성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수행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위적인 구별을 두거나 차이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기능에 의존하는 수행, 예를 들어 아사나(ásana)나 무드라́(mudrá)와 같은 수행법에서는 분비선의 특성이나 심리적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5) Saḿkalpanasparshanadrśtimohaergrásámbuvrśt́á cátmavivrddijama

Karmánugányanukrameńa dehiis tháneśu rúpáńyabhisamprapadyate.

(56) 성의 분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최초의 힘을 삼칼파트마카(saḿkalpátmaka)라고 한다. 이는 창조된 우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근원적인 의지이며, 탄생을 일으키는 본질적 원인이다. 사람이 세속적 쾌락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향유의 대상에 집착하게 되면, 다음 생에서 반드시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 이처럼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생겨난 삼스카라(saḿskára)를 경전에서는 바바(bhava)라고 부른다.

(57) 삼칼파(saḿkalpa)가 일어난 직후에는 인드리야 브리띠(indriya vrtti), 즉 감각기관을 통해 그 의지가 외부로 향하는 작용이 뒤따른다. 마음은 인드리야(감각기관)의 도움을 받아 즐거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물질적 대상들을 향해 달려간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손에 넣으려는 끝없는 노력의 과정이다.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예와 명성을 얻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모든 재물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단 어떤 대상을 손에 넣게 되면, 그것을 항상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지키려 한다. 마침내 아비댜마야(Avidyámáyá, 무지의 힘)의 강한 영향으로, 사람은 그러한 쾌락의 대상에 눈멀 정도로 집착하게 된다. 그 결과 단 한 순간도 그 대상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58) 자신의 의지가 점차 강화되고, 원하는 대상을 만지고 보고 소유하려는 욕망이 커질수록 바바(bhava), 즉 삼스카라들의 집합체는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수백만 번의 생애에 걸쳐 계속되어 왔다. 무한의식의 마음(Cosmic Mind)은 다음 생에서 그 개체존재가 자신의 내재된 삼스카라를 가장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특정한 형태와 특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따라서 하나의 개체 존재는 자신의 삼스카라를 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마련된 곳이라면, 우주 어느 행성에서든 태어날 수 있다.

(59) 경전에서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먼저 무한의식의 마음(Cosmic Mind)의 도움을 받아 정자와 결합하고, 이어 난자와 하나가 되어 자신의 잠재된 삼스카라(saḿskára)를 적절히 발현하기 위한 배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한편으로는 배아가 정신적 양분을 공급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된 삼스카라가 내부적으로 표현되어 간다. 이 시기에는 아직 마음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되어 가는 존재적 자아의식, 즉 ‘나’라는 감각에 따라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는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근원적 행위의 결과를 감내하면서 내면적으로 바바 얀뜨라나(bhava yantrańá), 곧 존재에 따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신경세포가 충분히 발달하여 ‘나’라는 감각에 따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행위의 주체로서 근원적 행위(pratyayamulaka karma)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60) 현자들은 생명체가 먼저 아버지의 몸에서 양분을 얻고, 다음에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성장하며, 출생한 뒤에는 이 지상에서 양육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른아홉 살이 지나면(물론 시간·장소·개인에 따른 차이로 그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신체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다.

(61) Sthuláni sukśmáni bahúni caeva rúpańi dehii svaguńaervrńoti

Kriyáguńaerátmaguńaeshcáteśáḿ saḿyogaheturaparoʼpi drśt́ah.

(62) 사람은 자신이 지닌 삼스카라(saḿskára)의 성격에 따라 그에 알맞은 육체를 얻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염소나 개와 같이 행동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염소나 개로 태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물의 몸이 그 사람 안에 잠재된 삼스카라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다음 생에 돼지나 벌레, 나무, 심지어 돌과 같은 형태로 태어나는 것 또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간의 운명은 자신의 행위(karma)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이것은 예외 없는 법칙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Paramátmá(빠라마트마)도, Prakrti(쁘라크르티)도 그 결과를 바꾸어 줄 수 없다. 그러나 Parama Brahma(빠라마 브라마)는 무한한 은총으로, 거친 행위의 결과로 돌과 같은 상태로 전락한 존재들, 즉 아할랴(Ahalyá)를 pratisaiṋcara(쁘라띠샹차라)의 과정 속에서 다시 고귀한 인간의 상태로 이끌어 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숭고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63)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삼스카라(saḿskára), 즉 행위로 인해 축적된 반작용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아트만(átman), 곧 개체 의식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아트만은 육체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며, 마음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트만은 단지 모든 것을 관조하는 주체일 뿐이다. 그것은 자신의 대상이 때로는 또 다른 유한한 형태로, 때로는 무한한 형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다.

(64) 아트만(átman)은 고통이나 즐거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성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체 마음이 품고 있는 욕망과 갈망은 어느 정도 아트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트만(ātman) 또한 행위와 그 반작용의 악순환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65) Parama Brahma(빠라마 브라마)의 은총으로, 구루(Guru)을 매개로 하여 개체 마음에 직관적 수행(사다나́, sádhaná)의 방법이 전해지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개체 마음은 점차 모든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다나의 힘을 통해 인간은 행위와 그 반작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르마의 악순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 결과 아트만은 모든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즉각적인 해방을 얻게 된다.
또한 여러 장소와 다양한 형태, 그리고 수많은 방식으로 추구해 온 유한한 대상들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지고의 근원적 실재를 받아들일 때 인간은 최고의 성취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성취는 구루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Parama Puruśa(빠라마 뿌루샤)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 구루는 오직 한 분뿐이다. 지고한 존재만이 모든 존재를 위한 구루이다.

(66) Nityaḿ shuddhaḿ nirábhásaḿ nirakáraḿ niraiṋjanam;
Nityabodhaḿ cidánandaḿ Gurubrahma namámyaham.

[영원하고, 언제나 순수하며, 비교할 대상이 없고, 형상이 없으며, 흠 하나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 깊은 직관의 경지와 지복의 인식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구루의 모습으로 나타난 브라마께 경배를 올립니다.

(67) Anádyanantaḿ kalilasya madhye vishvasya srastáramanekarúpam
Vishvasyaekaḿ pariveśt́itáraḿ jiṋátvá devaḿ mucyate sarvapáshaeh.

(68) 구루의 은총으로 수행자가 숭고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의 직관은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
그는 무한한 존재가 모든 유한한 현현 속에서 펼치고 있는 신성한 유희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광대한 우주적 차원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그 무한한 존재가, 동시에 모든 분자와 원자 속에도 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온 우주가 그분의 끊임없는 무한의식의 흐름에 의해 진동하고 활력을 얻고 있음을 체험한다. 이 우주를 이루는 크고 작은 모든 존재, 그리고 수많은 개체들이 경험하는 미세한 기쁨과 슬픔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그분의 광대한 지복의 바다 안에 존재한다. 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우주의 유희 속에서 그분은 최고의 주재자이시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이 우주에 지고의 인지자(Supreme Cognitive Faculty)가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 지고의 인지자야말로 모든 유한한 존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임을 알게 된다. 수행자들은 그분이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계심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의 개체성을 그분 안에 녹여 하나가 된다.

(69)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분은 그대가 그곳의 존재를 알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곳에 계셨으며, 자신의 무한한 환희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셨다. 그러므로 헌신자들의 눈에 이 온 우주는 지고 존재가 자신을 드러낸 지복의 표현 그 자체이다.

(70) 무한한 존재의 이러한 유희적 현현 뒤에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분의 본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 그 본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정신적 발현의 모든 형상을 묵묵히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조자이다. 헌신자들이 진정한 영적 통찰로 그분의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들이 이미 그분의 불변하는 본질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이것이 바로 최고의 깨달음의 상태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속박의 사슬이 만들어 내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수행자들은 유희로 가득하고 지복에 충만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Parama Puruśa(빠라마 뿌루샤)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환히 깨어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적 성취이다.

(71) Nityánandaḿ Paramasukhadaḿ kevalaḿ jiṋánamúrtim;
Vishvátiitaḿ gaganasadrshaḿ tatvamasyádilakśyaḿ.
Ekaḿ nityaḿ vimalam acalaḿ sarvadhisákśiibhútam;
Bhávátiitaḿ triguńarahitaḿ Sadguruḿ Taḿ namámi.

[영원한 지복의 모습으로 절대적 지식의 현현이신 사드구루Sadguru(사드구루)께 경배를 올립니다. 끝없는 행복의 원천이며, 우주 전체를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이고, 유일무이한 실재이며, “그대가 곧 그것이다(Tat Tvam Asi)”라는 궁극적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순수하고, 생각과 사유의 범위를 초월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조자이시며, 자연을 구성하는 세 가지 근본 원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러한 사드구루께 삼가 경배를 드립니다.]

(72) 그분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도 아니다. 자신의 삶이 지식과 행동, 헌신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께 쉽게 이를 수 있다.

(73) Bhávagráhyamaniid́ákhyaḿ bhávábhávakaraḿ shivam

Kalásargakaraḿ devaḿ ye viduste jahustanum.

(74) 학식이나 지성, 용기 또는 자만심만으로는 결코 그분께 이를 수 없다.
그분께 이르는 길은 끊임없는 명상과 깊은 관념, 달콤한 헌신의 정서, 그리고 간절한 영적 갈망에 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체 존재 전체를 바쳐야 한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쌀이나 소금, 기름, 버터와 같은 물건을 얻으려면 돈을 내야 하듯이,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적 ‘나’를 대가로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겨야 한다. 삶의 유일한 목표로 지고 존재를 받아들인 수행자들은 결코 Prakrti(쁘라크르티)를 숭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존재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광대한 창조의 흐름 전체는 바로 그 영원한 존재가 펼쳐 보이는 신성한 놀이의 표현이다.


(75) 개체를 구성하는 열여섯 가지 요소(śoŕashakalá)와 이 창조 세계의 모든 현상은 무한한 지고 존재가 유한한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광대하고 완전한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협소함이나 개별적 결함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브라마(Brahma)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곧 브라마가 되기 때문이다.


(76) Ye ye ujuvát́e gelá

Anávat́á bhailá soi.

[수슘나(susumná)의 곧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Caetra Púrńimá 1957 DMC, Nathnagar, Bhagalpur



